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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소한 일들            18-04-03

일요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도들에게 “매일 뭐인가 남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생활 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신중하게 들은 홀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혼자 기르면서 저소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매일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시중하랴, 몸으로 때우는 8시간의 노동으로 생활을 하는 그녀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무리할 정도인데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생활 할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 보면서 고개를 설래 설래 흔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중요한 일을 더하면서 살 수 있겠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신 거야.” 고 독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다시피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는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과 정성을 쪼개서 자원 봉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버스의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홀모에게 그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왜 그다지 수심이 얼굴에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홀모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글세, 저는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러고도 부족하다는 뜻의 말씀을 포기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처지에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을 남을 위해 할 수가 있겠어요?”고 홀모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에서도 남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는 데요. 저는 하루 종일 함버거를 굽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함버거를 구우면서 어떻게 남을 위하여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홀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사람이나 대하십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 아마도 2-3백명은 대합니다.” 홀모의 그런 대답에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하는 사람마다 격려를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미소와 친절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가르침을 주세요. 자그만 한 것 하나라도 칭찬을 해주고 즐겁게 인사하고 떠뜻한 미소로 가끔 조언도 해주세요. 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마치 크리스마스 점등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 그런 할머니의 말에 홀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말씀인데 그걸로 충분할 까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면 그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놀라움을 금치 못한 홀모는 할머니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뭐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질문에 할머니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 나요? 나는 그저 버스를 타고 옆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도 전업주부이었지요. 이제 은퇴를 하고서 부터는 버스를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의 마을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은 큰 충격을 가져 오는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언행은 다른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즐거운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배부하는 친구 한이 계십니다. 귀여운 사진 또는 아름다운 사진을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혼자서 즐거운 미소를 짓는 저를 발견하고 그런 분은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요란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 

